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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space through image evaluation has reached the stage of measuring the emo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advent of VR·AR era. Many researches have been trying to evaluate the

space and measure the emotion in objective form by providing various forms of spatial images such as

photographs, sketches, and CG. In order for these studies to be used as objective data with logical relevance, it

is necessary to describe in detail the method of collecting the data used in the experi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st procedure, and the method of analysis.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constructing a database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 attributes, experimental methods and experimental procedures of subjects.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reproducibility of the paper, we analyzed the spatial image evaluation

process focusing on 1) evaluation subject, 2) experimental method, and 3) analysis stand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object of evaluation and the form of image and the method of providing it meet the

purpose of the study. In addition, the size and order of the image, the viewing time and the interval (break time)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der and group experiment and the individual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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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이미지’는 언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일상에서 우리들이 이

미지와 언어를 배제한 상태로 공간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는 실

재하는 공간의 표현 수단으로서, 2차원 혹은 3차원의 형

태로 나타하며 공간을 상상하고 기억하는데 있어서도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건축 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미지’와 언어는 공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되어왔다. 1959년 미국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unjaeeun39@gmail.com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6R1D1A3B03930114)

의 심리학자 찰스 오스굿이 고안한 의미 분석법은 이미지

와 언어를 통해 사용자의 심리적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

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감성평가 방법이

다. 의미 분석법은 대상물의 시각적 단서와 관찰자의 다

양한 속성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인

지 특성을 밝히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 분석법은 그 유용성에도 불

구하고 분석 과정에서 관찰자나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

거나 피험자 자신이 스스로의 기억과 느낌을 주관적으로

나타내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들이 개발되

고 있는데 특히, 아이트래킹과 같은 시선추적 장치는 시

각정보 획득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가외변인을 효과

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와 공간 사용

자의 간격을 좁혀주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선추적 장치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4호 통권123호 _ 2017.0894

는 대상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인들의 자극

정도와 탐색 경로의 결과에 대한 해석 과정이 미제로 남

아 있지만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피험자의 감정 및 무의

식의 영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건축분야에서 시지각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감

성과 공간지각 과정을 측정하는 실험 연구들이 증가하면

서 실험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연구 및 실험에서 선택한 이미지 자료의 수집

방법 및 성격, 실험절차 및 측정도구의 특성, 분석의 기

준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연구결과가 논

리적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가

다변화·복합화 되어 갈수록 실험설계 과정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학회에 게재되는 논문은 해당 연구 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해당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만큼, 논문에서 제공

하는 분석 과정 및 분석의 틀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논문에 담긴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인 기록은 지속

적인 연구와 후속 연구의 지렛대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공간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평가하고 사용자의 감성을 객관적인 형태로

측정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

한 연구들이 논문으로서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검증하거나 반증할 자료가 논문에 필연적으로 제

시되어야 한다. 즉, 이미지를 통한 공간의 감성평가 논문

이 의미를 가지고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에 축적

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저장되거나 플랫폼 기반으로 구

축되는 과정을 거쳐 후속연구와 디자인에 반영되는 선순

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공간 감성

평가 연구들의 이미지 제공방법과 실험과정을 정리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움베르트 에코는 연구 논문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이나 방법의 소개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들의 재구성

및 재해석도 매우 중요한 연구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

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간 이미지 평가를 통

한 감성평가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작성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객관성과 재현성에 초점을 맞춰 공간 이

미지 평가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 게재

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한건축학회는 1955년

1)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옮김, 논문 잘 쓰는 방법, 열린책들, 홍길욱,

2014, pp.22-23

대한건축학회지 「건축」을 창간한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1985년부터 논문집을 발간하여 2017년 12월 현재

까지 통권 339호(계획계 기준)가 발간되었다(이하 건축

논문집으로 칭함). 한국실내디자인학회는 1992년 학회지

‘실내디자인’을 창간하고 1992년부터 논문집 발간하여

2016.12월 현재 통권 119호가 발간되었다(이하 실내 논문

집으로 칭함). 이들 학회는 국내의 건축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지로 본 연구는 1990년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게재된 논문 가운데 이미지를 제공하여 공간을 평가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축논문집 32편, 실내논문집

35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한 논문을 학회지로

부터 추출한다. 둘째, 관련 문헌을 통해 감성 평가와 이

미지 평가의 근거와 가설 검증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다. 셋째, 논문의 목적과 실험이미지, 실험과 분석방법

정리를 통해 항목을 설정하고 분류과정을 통한 자료 정

리한다. 넷째, 재현성 확보 방안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지는 감성평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정리 틀

2.1. 감성평가의 특성

(1) 공간의 감성평가 특성 및 고려사항

디자인 분야에서 ‘감성’에 관한 연구는 일본 마츠다 주

식회사 야마모토 겐이치(山本健一)가 미시간 대학의 특

별강연에서 자동차 문화론을 전개하면서 ‘감성공학’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감성은 개인마다 차

이가 있어서 한 사람의 감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어

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집단의 감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간

에 대한 특성과 사용자의 반응 사이에 연결고리를 정량

적으로 찾아서 분석과 해석을 거쳐 정성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인간의 공간 인지와 지각 과정은 외부로 잘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지니므로 공간의 감성평가 연구는 실험과정

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축 환

경이 갖는 의미와 인지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상물

의 시각적 단서는 물론 피험자의 다양한 개인적, 집단적,

문화적 특성과 배경 및 그 의미가 관찰자에게 전달되고

인지되는 방법이 고려(김대익, 1993)해야 하며 이때 피험

자의 속성은 감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기존

의 연구를 살펴보면, 피험자 속성에 대해 이정수․심우

갑(1993)은 건축가들의 시각적 선호는 일반 대중의 선호

와 무관하며 일반 대중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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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명 연구자 명(연도순)

건축

논문집

김명현 외(1991), 이진숙 외(1991), 김대익(1993), 이정수 외(1993),

이진숙 외(1995), 권선국 외(1996), 신재억 외(1996), 이광영 외

(1996), 김남길 외(1997), 이진숙 외(1997), 배현진 외(1999), 이진숙

외(1999), 임오연 외(1999), 이윤정 외(2000), 이진숙 외(2000), 이

경훈 외(2001), 김혜정(2002), 배현진 외(2002), 송대호 외(2002), 이

도영(2002), 이진숙 외(2002), 정성구 외(2002), 최임주(2003), 김광

호 외(2004), 김재만 외(2004), 박소정 외(2004), 이진숙 외(2004),

최계영 외(2009), 최계영 외(2009), 이진숙 외(2013), 김소연 외

(2014), 김혜신 외(2014)

실내

논문집

이진숙 외(1996), 이연숙 외(1997), 안옥희(1998), 이연숙 외(1998),

최상헌 외(1998), 윤지영 외(1999), 곽영혜 외(2000), 김미희 외

(2001), 박혜숙 외(2001), 진은미 외(2002), 한영호 외(2002), 김진규

외(2003), 김경숙 외(2004), 정가영 외(2004), 서형수 외(2005), 윤갑

근 외(2005), 서형수 외(2006), 전은정 외(2006), 전한종(2006), 조성

희 외(2006), 최은희 외(2006), 김석태 외(2007), 김태환(2007), 이정

아 외(2008), 이효창 외(2008), 조성희 외(2008), 김민희 외(2009), 최

계영 외(2010), 김종하 외(2011), 최계영 외(2011), 최주영 외(2011),

최주영 외(2011), 손광호 외(2012), 최계영(2013), 최계영(2013)

<표 1> 논문 분석의 대상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대중의 미적 가

치를 찾아내어 설계에 반영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험자의 구성에 대하여 전문, 비전문, 남

녀사이에 유의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船越徹

외, 1983; 1986) 있으므로 피험자군 설정에 관해서는 추

후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

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서 피험자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험자의 선호도를 측정할 경우,

이미지에 대한 노출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관

찰자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대상물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aplan, S, 1972) 관찰자의 선

호도는 해당 시각 대상물에 관찰자가 시각적으로 노출된

횟수(시간)와 관련이 깊으며 노출시간에 비례하여 선호

도가 증가(Mandler, 1982)한다는 보고가 있다. 노출시간

과 관련하여 노출시간의 적정한 길이에 대한 연구도 보

고되고 있다.(최주영외, 2011)

(2) 이미지를 활용하는 감성평가방법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언어와 이미지는 소통의 주요한 수단이며

공간의 감성평가에서도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등 언

어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감성에 대한 평가는 평가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달라지

지만 감성표현은 피험자의 뇌에서 발생되는 인지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개념기

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의 다양하고 연속

적인 감성을 언어로 완전하게 외부로 전달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기 많은 연구들에서 의미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 1-7단계를 주로 사용하는데 평가단이 결과를 판단

하기 쉽다면 5단계로도 충분하다.2) 이와 같은 감성평가

과정에서 피험자는 언어표현에 의하여 자신의 감성을 표

현하게 되는데 이때의 감성 정보는 주관성, 다의성, 모호

성, 상황 의존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성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실험방법과 조건을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재현성 차원에서 적합한 연구가 가능

하게 된다. 이미지를 통한 공간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

는 스케치 및 그림이나 사진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는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과 시뮬레이션은 실제 환경에서 불

가능한 설계의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손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교한 시뮬레이션 방법

은 실생활과 유사한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용한 실험도구로 평가받고 있다(Friedmann, 1988).

2.2. 연구 분석 틀 설정

2) 長町三生, 하재경 역, 감성공학-감성을 디자인에 활용하는 테크놀

로지, 도서출판 상조사, 1997. pp.65-66

(1) 논문 분석의 대상 및 분석 틀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4-5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3장에 이론적

배경, 실험개요와 피험자 구성 등 실험내용과 분석과정

을 기술하고 있다. 주로 서론에서 기술되는 연구의 배경

이나 목적 등에 대하여 그 가치나 비중을 논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의 2․3장에 주

로 기술되는 실험에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여 분석하였

다. 즉 논문의 실험방식과 재현성 확보 차원에서 실험

데이터의 수집과 실험방식, 분석과정에 초점을 맞춰 정

리하였다. 연구대상은 건축 논문집과 실내 논문집에서

각각 32편, 35편을 추출하였으며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틀을 평가대상, 실험방식, 분석

기준으로 구성하고 각각에 따른 세부 분석 내용을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내용

평가 대상

시설유형 감성평가 실험 대상이 된 건축과 공간의 종류

평가 이미지 위의 종류에 속한 공간 이미지의 종류

실험매체 감성평가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의 제시 매체

실험

방식

실험차수 실험의 횟수

실험 참여방식 피험자를 대상으로 감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

이미지

제공방식
각 피험자에게 제시된 이미지의 수량과 크기

주시시간 1명의 피험자에게 할당된 이미지 평가(주시) 시간

주시간격 이미지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이미지 사이의 간격(시간)

피험자 수 평가에 참여한 전체 인원과 성별인원

피험자 속성 피험자의 직업이나 전문가 속성

분석

기준

기준제시

여부

분석의 기준 제시항목으로 피험자의 속성에 근거한

분석기준의 제시

분리/통합 피험자 설별 속성에 따른 분석

<표 2> 분석 틀

(2) 연구대상의 범위설정 및 제외항목

공간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감성평가 논문은 인간의 감

성 중에서 시지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실험방법도 현장 실험에서부터 CG그래픽을 이용

한 실험,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실험방법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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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회지별 논문 투고 건수

<그림 2> 감성평가 대상 시설 유형별 출현 빈도

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현장 혹은

축소모형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만

을 놓고 본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감성평가 실험이지

만 실험방법에 제한이 많고 실험 이미지가 3차원으로 제

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미지 실험과 차별성을 가지

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간이나 축소모형만으로 실시

된 연구(이 진숙 외, 2003)는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사례의 개수는 제시하지만 학회지와 실명, 논문제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분석대상이 하나의 논문에서

실내․외가 되거나 여러 번의 실험, 분석과정을 거치거

나 피험자 구성이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1개

논문이 가지는 빈도를 [1]로 설정하여 각 분석 항목에

1/n의 빈도 값을 부여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논문에서

건축물(공간)의 명칭이나 공간 평가 요소가 기술되어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표 2>와

같이 별도로 설정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경향 및 분석

3.1. 자료의 선정 및 연구경향

(1) 감성평가 논문의 게재 빈도

학회지의 연도별 감성평가 논문의 게재 실적은 <그림

1>과 같다. 건축 논문집은 2002년 6편, 실내 논문집은

2006년 5편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 논문집에서 2006년

이후 게재 실적이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실내 논문집은

2014년 이후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논문의 증감은 연구

자의 연구경향과 기술의 발달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연구가 기존 이미지 매체 방식에서 모바일

이나 인터넷기반 온라인 평가(장성주 외, 2017)로 옮겨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시선추적(여미 외. 2013)이나

뇌파장비(황연숙 외, 2013)를 이용한 고도의 장비를 필요

로 하는 감성평가 연구가 새로운 연구기법으로 자리 잡

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2) 분석대상 시설유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시설 유형별 빈도는 <그림 2>

와 같다. 아파트가 47.8%(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상업공간이 10.4%를 차지하고 있었다. 매우 드문

사례로 타워나 지하철 출입구와 같은 조형물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있었으며, 건축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도

1건 있었다. 시설 유형이 동일하더라고 내부와 외부 중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실내에서 외부 경관을 평

가하는 경우는 외부평가로, 내․외부를 동시에 평가하는

사례는 2.2절 (2)항의 내용에 따라 내․외부를 1/n의 빈

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내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40.5건(59.6%)에 외부가 27.5건(40.4%)이였다. 내부는 실

내의 이미지 평가가 주요 대상이며 외부는 경관이나 외

관 이미지가 평가 대상이다.

3.2. 분석항목의 설정

(1) 분석항목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평가

대상

시설유형

공공시설, 주거시설(단지/주택), 아파트, 상업공간 세

부공간, 교육공간(학교/유치원), 업무공간, 일반건축

물, 복합공간, 가로, 조형/구조물, 기타, 제시 없음

평가

이미지

외부
가로, 가로경관, 경관, 아트리움, 야경, 외관, 외부환

경, 입면, 전경, 외벽, 조망, 캐노피, 파사드

내부 실내, 거실, 거실과 침실, 욕실, 건축구성 요소, 전시공간

실험 매체

CG이미지, 콜라주 사진, 라인 드로잉, 모니터, 사진,

사진+CG이미지, 사진+잡지사진, 사진+스케치, 사진+

슬라이드, 이미지 스케치, 사진+현장, 합성사진, 모형

사진, 잡지사진, 축소모형

실험

방식

실험 차수 이미지 평가에 관련된 실험의 횟수3)

실험 참여 방식 개별 실험, 단체 실험, 제시 없음

이미지

제공

방식

크기 평가에 사용된 이미지의 크기

순서 이미지가 여러 장일 경우에 제시하는 순서

수
피험자 1명이 주시한 이미지 수

실험에 사용된 전체 이미지 수

주시시간 1명의 피험자에게 할당된 이미지 평가(주시) 시간

주시간격 이미지가 여러 장일 경우 이미지 사이의 간격(시간)

피험자 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

성별 인원 수

피험자 속성 전공자 여부, 일반인, 제시 없음

분석

기준

기준 제시 여부 성별 분석․합산 기준 제시, 제시 없음

분리/통합 성별 분리, 성별 합산

<표 3> 분석항목별 세부 분류에 따른 항목

3) 논문의 초기 단계에서 감성평가를 위해 형용사 군집을 추출하거나

선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미지를 이용한 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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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감성평가의 대상은 내․외부 공간이 대상으

로 59.6% : 40.4%로 내부공간이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구목적과 배경에 따른 것으로 세부 실험을 위한 이미

지 선정과 실험 방식, 분석과정에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평가는 <표 3>과 같이 대분류, 중분류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에는 각 중분류에 속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2) 각 항목별 내용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로 평가대상, 실험방식, 분석기준

을 설정하고, 각 항목의 중분류로 분석대상에서는 시설

유형, 평가 이미지, 실험매체로 나누었다. 실험방식은 실

험 차수, 실험 참여 방식, 이미지 제공 방식, 피험자 1명

에게 할당된 주시시간, 주시 간격,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와 성별 인원, 피험자의 직업이나 전공자 여부 등을

나타내는 피험자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감성평가 연구들

에서 연구자는 실험에서 도출된 데이터 값에 의해 결론

을 도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의 결과값과

결론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으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에서 실험의 방식과 분석기준이 어떻게 결론에 반영되었

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감성평가 방식과 재현성 확보 방안

4.1. 평가 대상의 특성

(1) 시설유형 및 평가 이미지 선정

논문은 목적에 부합하는 “정해진 도구들을 이용하여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것”4)으로서, 이미지를 통한 감성

평가 연구에서 연구목적에 맞는 이미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위해

선정한 이미지에 대해 타당한 준거를 제시하게 된다. 하

지만 연구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연구자가 설정한 목적과

배경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정한 것이

기 때문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

라서 이러한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이미지의 적

합성 여부를 넘어서, 연구목적과 선정 이미지를 대상으

로 적합한 실험절차와 방법을 택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분석기준을 확보

하여, 제시된 결과물에 대하여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객관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67편의 선행연구의 평가

이미지는 크게 내부와 외부 이미지로 대별된다. 3.2절

(1)항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내부공간이 59.6%로 외부

공간( 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부공간이 높은 것은

제외함.

4) 움베르토 에코, op. cit., p.69

조망 각이나 보는 대상을 한정하기 쉽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외부 환경에 대한 간섭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내부 공간에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는 거실(8건, 11.8%)이 주된 평가대상이며, 아파트와 주

택으로 거주공간을 확대하면 21건(31.3%)에 이른다.5) 우

리나라 전체 주택환경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49.6%로

매우 높다는 점이6) 감성평가 대상에서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의 외부공간까지 합하

면 31건에 46.3%로 나타났다.

(2) 감성평가에서 사용된 실험 매체

본 연구에서는 감성평가 실험에서 ‘이미지’를 이용한

연구로 제한하였는데, 논문에 기록된 이용 매체를 살펴

보면 사진이나 CG이미지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에

서부터 「실물, 축소모형, CG이미지, 슬라이드, 사진, 모

니터」등의 매체를 하나의 연구에서 동시 비교를 진행한

실험도 있었다(예를 들어 이진숙, 2002). 이미지 평가에

사용된 매체를 정리한 것이 <그림 3>이다. CG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24.7건(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진을

이용한 경우가 16건(23.9%)이었다. 1997-2004년에 13건,

2007-2011년에 9건의 논문에서 CG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모형이나 사진에서 CG이미지로의 이동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이며 그래픽 기술의 발달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 짓기 힘들 정도로 정밀한 묘사를 가

능하게 하고 있다.

<그림 3> 실험 매체의 종류별 비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CG이미지 평가 연구들의

경우 실내가 23건, 실외가 5건이었다.7) <그림 4>와 같이

실내는「아파트+주거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외부는 가

로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조망과 경관 이미지가 사용

되었다.

5) 연구자가 논문에서 사용된 명칭 중에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함

6) 국토교통부, 주거누리, 201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데이터

7) <그림 3>에서는 CG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24.7건(36.9%)으로 제

시하고 있지만, 세부 사례 건수에서 CG이미지로 평가한 공간이 실

내가 23건, 실외가 5건에 합계 28건이 된 것은 <그림 3>의 매체

별 비율은 논문에 사용된 매체를 1/n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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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G이미지를 이용한 실험의 실내공간 유형

4.2. 감성평가 실험방식의 특성

(1) 실험 참여 방식과 실험차수

실험목적에 따라 피험자의 실험참여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즉, 피험자가 개별 혹은 단체로 실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연구

의 대상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도 27.6건

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별 실험과 단체 실험

이 각각 34.8%와 25.4%를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실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목

적에 맞게 제시해야 할 사항이며, 실험과정을 면밀하게

기술하는 것은 결과의 재현성 확보에 중요한 시작점이

됨과 동시에 연구목적과 배경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자가 실험과정을 기

술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

겠지만 논문의 기술과 심사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요소이다.

<그림 5> 실험 참여 방식

(2) 이미지 제공 방식

현장(박소정 외, 2004)과 축소모형을 대상으로 한 평가

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는 2차원 이미지에 대한 평가이

다. 평가에 사용되는 이미지 수와 피험자가 평가하는 이

미지 수를 살펴본 결과 5건을 제외하고는 전체 이미지를

피험자가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미지 수는 1개에서 367개

에 이르고 있다. 대상의 선택이나 실험방법 나아가 이미

지의 선정에 이르는 과정이 연구자가 주도적 책임을 가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험과 분석과정은 보다

객관적이면서 기존 연구 이론을 근거를 제시한 후에 과

정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선행 연구

나 이론을 기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의 개수가

아니라 피험자에게 제시한 이미지의 크기와 순서, 주시

시간8), 간격(휴식 시간)이다.

우선 평가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크기가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의 크기

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험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제시한

방법을 보면 매체의 크기를 제시한 경우가 14.3건

(21.4%)에 불과하고 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가 43.7건

(65.2%), 크기를 모니터나 빔프로젝트 등으로 추상적으

로 기술된 경우가 9건(13.4%)이다. 즉 78.6%가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의 크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림 6> 평가에 사용된 이미지의 크기

시각적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광고 분야

에서는 광고 매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휴리스틱 모델

(heuristic model)에 사용된 제곱근 법칙(square root

rule)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광고 주목 효과의 변화

는 광고 게재 크기의 제곱근 배로 증가하여 변화한

다’(Dennis,1970)는 것으로서, 광고 주목도가 광고물의 크

기가 커짐에 따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Diamond,

1968; Hanssens & Weitz,1980; 현용진, 1991; 조정식·김

선자, 1998 등).9)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간연구에서도

평가 대상물의 이미지 크기가 감성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어떻게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

한 부분이다. 또한 실험의 재현성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

에 사용된 이미지의 크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기초

자료의 제시 측면에서 중요하다.

평가 이미지가 복수일 경우 피험자에게 이미지를 제시

하는 순서를 고려해야한다. 제시되는 이미지의 노출 순

서에 따라 인상 형성10)과 초두 효과11)에 영향을 끼칠 수

8) 1장의 이미지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

9) 조정식, 노혜린, 이정아, 잡지의 광고 주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

광고홍보학보 17권2호, 2015.4, pp.5-42

10) 다른 사람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일관성 있는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 Daum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17XX48906560

11) 먼저 주어진 특질에 대한 정보가 뒤에 오는 것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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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평가 이미지 주시시간

<그림 9> 피험자 수 추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고에서는 노출 순서가 구매의

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미지의 노출 순서를 중요

하게 다루고 있다(박신영 외, 2012). 실험방식이 단체인

경우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제시 순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

만, 개별 이미지에 대한 감성 실험(김소연, 2014)에서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문에서 이에 대한

고찰 없이 실험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수

의 이미지로 공간에 대한 감성 평가를 하는 경우, 매체

의 제시 순서가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주시 시간 및 주시 간격

피험자 1인의 실험 이미지 주시 시간은 감성평가 연구

에서 결과의 정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다. 최주영 외(2011)의 연구에서는 실내 이미지 평가에서

이미지에 비해 문구로 평가하는 것이 높은 정보 획득률

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적정 주시시간이 다르다

는 것과 이미지 유형별로 평가에 소요된 선호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자 피험자의 경우에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비해 남자는 개인차가 적었

으며 중요한 항목으로 피험자가 적정하다고 선택한 시간

대와 정보 획득률이 높은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도 지적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 이미지의 종류,

실험 매체, 감성평가 목적에 따라 적정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감성평가에 얼마의 시간

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근거로 시간을 설정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최주영(2011) 연구에서 주시시간

의 적정성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가 이미지 평가

논문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고, 시선추적 연구에서 반

영되고 있었다. 논문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이미지 평

가에 소요된 주시시간을 살펴본 것이 <그림 7>이다. 주

시시간에 대한 제시가 없는 논문이 52.5건(78.4%)이며,

주시시간을 설정한 4.5건(6.7%)도 시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시한 경우는 없고, 연구자가 임의로 시간을 설정

하고 있다. 실험과정에서 주시시간에 대한 기술이 없거

나 ‘자유롭게’와 ‘충분하게’로 제시한 시간을 합치면 62.5

건(93.3%)이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이 얼마의 시간을

볼 것인가 하는 주시시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가 여러 장일 경우에 이미지 사이의 주시간격을

보면 <그림 8>과 같이 57건(85.1%)이 제시되고 있지 않

았으며, 피험자가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

사례가 2건, 1개 이미지 당 30초의 설문시간을 설정한

사례가 1건 있었다.12) 이러한 내용은 논문에 기술된 내

우세하다는 이론, Daum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17XX48907277

12) 1명의 피험자가 1장의 이미지로 평가한 경우에는 제외 함

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실험에서 여유시간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얼마의 간격을 가지고 이미지를 주시하게 할 것인가

는 위에서 기술한 인상 형성이나 초두 효과에 영향을 끼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고려나 기본

연구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이미지 주시 간격

(4) 피험자 수

감성평가에서 피험자 수 또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실험 차수가 있는 경우에

는 최종 실험에 동원된 인원을 산출하였다. 실험에 참가

한 피험자 수는 4명에서 702명이었으며 평균 141.4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4건은 전체 이미지 수와 피험자

1명이 주시한 이미지 수에 차이가 있지만 64건은 제시된

이미지 전체를 피험자가 주시하는 감성평가 실험이었다.

피험자 인원을 보면, 50명 이하가 22건이며 100명 이하

로 확대할 경우 38건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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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에서 300명까지의 논문 건수도 13건(19.1%)이

며 400명을 넘는 피험자를 동원한 연구도 6건(8.8%)이었

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험자 수가 많이 동원되는 실험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피험자 속성

이상과 같이 감성평가 실험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감성평가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속성은 <표 4>

와 같다. 많은 연구들에서 피험자 속성을 제시하고 있었

으며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5,7%에 불과했다. 연구자가

속한 분야의 관련학과 학생들을 피험자로 설정한 경우가

47.6.%이며 관련 전문직 종사자까지 포함한다면 58.5%에

이르고 있다. 일반학생을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35.8%인 것과 비교할 때 전문가 집단을 피험자

군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

대적으로 피험자를 동원하는 과정이 용이하고 자료수집

과 비용절감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속성 관련학과 일반학생 전문직 일반인 제시 없음

건ㅔ수 31.9 13.5 7.3 10.5 3.8

비율(%) 47.6 20.1 10.9 15.7 5.7

<표 4> 피험자 속성

<그림 10> 피험자 속성별 분포 비율

4.3. 감성평가 분석기준의 특성

(1) 성별 분리 및 통합

한편 분석과정에서 피험자의 성별을 분리한 경우가

15.7%, 같이 통합해서 분석한 경우가 84.3%(56.3건)로서

통합하여 분석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리한 사

례를 보면 연구의 배경이나 목적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분석과정에서 분리

하여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통합한 경우에는 남녀를 통

합해서 분석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내용 없이 분석에 임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별의 분리

와 통합에 있어서 성별 특성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분석과정과 연구결과에 있어서

도 성별유형에 다른 특성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분석 분리 통합

건수 10.7 56.3

비율(%) 15.7 84.3

<표 5> 성별 분리 및 통합

<그림 11> 성별 분포

(2) 성별 분석 기준

시지각에 관련한 실험에서 피험자의 성(性)이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

험자의 속성에 따른 유의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공간의 인지에 차이가 있음

이 보고되고 있으며(손광호․최계영, 2014) 감성연구에

첨단 측정 장비가 도입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

힌 연구(최계영, 2000)도 보고되고 있다. 남성은 공간 지

각과 같은 비언어적 기능을 담당하는 오른쪽 뇌의 의존

도가 높고, 여성은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는 왼쪽 뇌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언어처리 능력

과 학습과 기억의 영역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 여

성이 부정적 감정과 관련하여 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태희, 2011)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남녀가 공간감에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남녀

간에 다름을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성별에 따라 공간과

이미지 인지가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3) 시각은

보이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도록 해주려고 존재14)하며

이때 우리의 눈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15)고도 알려져 있다.

감성평가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며 욕구

또는 본능에16)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감성과학17)의 일환

인 감성평가는 피험자 속성에 따른 차이점을 전제로 실

험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별에 따른

분석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

전에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성별이나 피험자 속성을 어

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건축․디자

13) 남자는 5감, 여자는 6감을 가지고 있다(pp.50-51). 남자들은 듣기보

다 읽기 능력에 더 강하며(pp.56-57) 여자가 간접화법을 더 좋아한

다(pp.118-140). 또한 여자는 남자에 비해 탁월한 감각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pp.213-215), 남자가 공간 지능이 뛰어나다(p.157,

163).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앨런피즈,

바바라피즈, 이종인 옮김, ㈜가야넷, 50-51p

14) Robert Snowden, Peter Thompson, Tom Troscianko, 오성주 역,

시각 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2013.2, p.18

15) 최낙언, 감각․착각․환각, 예문당, p.41

16) 칸트의 도덕론에서의 감성은 욕구 또는 본능을 가리키며, 그것은

이성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고 한다.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0%90%EC%84%B1

17) 감성과학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감성의

유발․인식․행동 등에 관한 제반 원리를 규명하고 활용하는

학문이다. 감성과학, http://cafe.daum.net/sinyin/cuXm/4?q=%B0%

A8%BC%BA%BF%A1%20%B4%EB%C7%D1%20%C1%A4%B7%

AE%C0%FB%20%C1%A2%B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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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야의 공간 평가연구에 있어서는 원리보다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감성평가에 있어

서는 피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결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후속연구의 자료로 활용되기 위

해서는 연구 내용의 객관성과 사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를 도출하는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

서 제시되는 분석 조건이 논문의 목적에 부합해야한다.

본 연구는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공간 이미지 평가 논

문을 대상으로 감성평가 대상과 실험방식, 분석기준의

정리를 통해 감성평가 논문이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해 분

석함으로써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감성평가 대상이 되는 이미지는 외부공간보다

내부공간이 많았으며 특히, 아파트의 내․외부 공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46.3%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의 연구들에서 실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실험의

용이성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에 들어, 공간의 성격이 복합화·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실험 대상도 더욱더 다양해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실험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실험의 용이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다면 앞으로는 각

공간의 성격에 맞는 이미지 수집 방법과 이미지 제공 방

법 등 다양한 공간을 다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감성평가 실험에서 평가에 사용되는 실험 매체

는 축소모형이나 동영상을 제외하면 주로 2차원 이미지

가 사용되고 있었다. CG이미지(36.9%)와 사진(23.9%)이

가장 많았지만 축소모형에서부터 빔프로젝트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매체가 단독 혹은 여러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미지 형식은 주로 사진 형태였던 것

에서 CG이미지가 증가추세를 보인다. CG이미지는 그래

픽 기술의 발달로 현실과도 같은 정밀한 묘사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실험자의 의도대로 새로운 공간을 만

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축소모형은 현장성 재

현성 측면에 한계가 있으며, 동영상은 시간에 따른 이미

지의 변화에 대한 분석기법의 한계 때문에 거의 사용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차원 이미지의 경우 크기에 대한 제시가 없거

나 추상적으로 기술된 논문이 78.6%로서 제공되는 이미

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복수의 이미지

일 경우에 제시되는 순서와 이미지 사이의 (휴식)간격

등 실험과정과 분석과정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누락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기술된 경우

가 많았다. 이미지의 크기와 제시순서 및 간격은 피험자가

이미지를 주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는 부

분으로서 실험의 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험자는 이미지를 평가의 수단으로 삼는 만큼 이미지 제

공에 방식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미지 주시 시간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는 논

문이 78.4%이며 피험자 자유의사나 충분하게 주시하게

한 논문까지 포함한다면 93.3%의 논문에서 이미지 주시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미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주시하는 것이 이미지 평가에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실

험목적이나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미지

정보획득 측면에서는 중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기존 연

구에서 시간을 찾을 수 없다면 사실의 기록이라는 측면

에서 해당 연구에서 실시한 이미지 주시시간은 기록되어

야 하며 여러 이미지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이

미지 사이의 주시간격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감성평가에 참여하는 피험자 수는 평균 141.4

명으로 매우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연구임을 알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를 어떻게 실험에 참여하

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논문이 41.3%로 높았다.

이미지를 제공하는 논문은 피험자의 시력 및 신체적 특

이 사항 등도 실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피험자군의 선정 시 주의할 점들을 고려하여 사전에

피험자군의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험자 실

험 참여과정을 기술한 논문의 경우, 연구 배경에 맞게

피험자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연구자와 관련 있는 학생인

경우가 68.2%로 높았다. 이는 피험자 동원의 용이성과

효율성, 비용절감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간 이미지평가의 피험자 설정에 있어서 실험의 목적

에 따라서 피험자군의 공간에 대한 경험 여부, 관련 전

공, 종사하는 분야, 연령, 성별 등에 대해 피험자 속성을

한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

단되지만 피험자군의 설정 및 참여 과정에 대해서는 향

후 더욱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성평가 연구에서 피험자를 동원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와 IRB 심의․면제

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한 연구는

승인을 거치고,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범위와 내용

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실험과정 및 데이터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피

험자의 성별을 분리 혹은 통합해야 하는 근거제시 및 이

론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은 심리학 서적과 연구에서 성별에 따

른 지각과 인식에 관한 차이점이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

안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근거로 평가와 분석이 이루

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제시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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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연구과정에서는 많은 자료와 근거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분량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논문이 재생산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험방식에 대한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며 충실하게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실험 과정

에서 다양한 분석기법과 실험방식이 사용됨에도 불구하

고 사실적인 내용에 결여됨으로서 실험방식에 있어서 선

행 연구를 참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과거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문에서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전에

는 인간의 감성을 측정하거나 계측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IT기술의 발달과 VR․AR시대를 맞이하여 감성을 체계

적으로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감성 평가 연구에

서 평가방법 및 분석의 틀을 작성하고 재현성을 확보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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